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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-가로수 올바른 공존 위해
가로수 선정 및 조성 방안 논의

- 국립산림과학원, 가로수 수종 선정 및 조성 전문가 워크숍 개최

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배재수)은 11월 5일(화), 가로수 선정 및 

조성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‘사람과 가로수의 공존 : 가로수 조성 전

문가 워크숍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가로수는 사람과 도시 공간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. 가로수

와 사람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서는 도시 내 공간의 크기에 알맞고 긍정적

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조성해야 한다.

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로수가 식재된 현장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

영하여, 적절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조성하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

수행하고 있다.

이와 관련하여 이번 전문가 워크숍에는 지자체, 학계, 시민단체 등이 모

여, 가로수 선정 및 조성의 현장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

을 나누었다.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가로수가 도시 공간을 올바르게 공유하

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였다.

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“적절한 가로수의 선

정과 조성은 과도한 가지치기, 건강성 감소 등 가로수 관련 문제점의 근본

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”라며, “사람과 가로수의 공존을 위한 연구를 지

속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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